
시키보 - 2006년에는 생산ㆍ영업의 새로운 체제 구축 

시키보는 섬유 부문에서 2005년을 “회사의 큰 고비의 해”였다고 회고하고, 

2006년은  ① 생산 현장과 영업의 의식을 개혁하고  ② 인도네시아 자회사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③ 수출을 확대한다 등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영업 체제는 2005년 4월에 기구를 개혁하고 직물과 니트의 두 부문을 하

나의 사업부로 체제를 바꿨다. 상품의 흐름이 시대에 따라 변하므로 중점 타

겟을 소비자와 가까운 어패럴이나 소매로 정하고 실ㆍ직물ㆍ니트를 종합적

으로 제안하는 체제로 추진해 왔는데, 이에 대하여는 감을 잡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업은 더욱 깊게 파고 들어가기 위하여 영업은 물론 생산도 

발로 뛰어다니며 니즈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2006년에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생산면에서는 제조 코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익을 생산의 지표로 정한다

고 하고 부가 가치가 높으면서도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 차별화 정품

(差別化定品)의 비율을 높인다. 이를 위하여는  ① 각종 섬유나 소재, 기술의 

복합화  ② 환경에의 대응  ③ 캐주얼의 세 방향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고 나면 소로트ㆍ단납기 대응이 필요해 지므로 8만 추를 돌리고 있는 

방적 기간 공장인 도야마(富山) 공장에서 단납기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 이 

단납기 생산 체제는 1만 추 규모를 목표로 추진한다. 

가공의 기간 공장인 시키보 고난(江南)에서는 10%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탁 가공을 2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때는 모두 시키보의 일만을 하



고 있었는데, 수탁 가공을 늘리게 되면 밖의 세계에 접함으로써 의식도 개혁

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는 주력으로 되어 있는 셔츠나 워킹 웨어 이외의 

가공도 늘릴 예정이며, 캐주얼 비율을 현재는 20%이지만 3년 후에는 50%로 

늘릴 예정이다. 

원유 가격이 급하게 오르고 노무비도 상승하는 등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

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멀텍스에 대하여는 이익도 올리지 못하면서 

바쁘기만 한 것은 오래 못간다고 보고 채산이 낮은 상품의 생산은 줄일 방

침이다. 기능 가공은 충실하게 살림으로써 이익을 올리고 판매는 일본과 밀

접한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 내 판매도 살려 나간다. ♣ 

 


